
근영실업 김정헌 대표 JEC 어워드 수상

JEC연합체(JEC Composites)는 <2011년 JEC 아시아 혁신 어워드> 수상자로 근영실업 김정헌 대표와 첸사

오지 교수를 선정했다고 9월28일 발표했다.

매년 개최되는 아시아 혁신 어워드는 혁신적인 복합소재 기술 및 응용분야를 선정해 수상하며 2011년에는 9

개 분야, 14개 관련기업이 선정됐다.

2011년에는 다양한 유리섬유 강화 플래스틱을 생산 및 공급해온 근영실업 김정헌 대표, 심양 항공기디자인

및 연구소 교수인 첸샤오지가 평생공로상 수상자로 선정됐다.

김정헌 대표는 1973년 근영실업을 설립한 후 기술개발을 주도하면서 다양한 유리섬유 강화 플래스틱을 생

산․공급해왔다. 특히 한국섬유플래스틱협회 창설에 결정적으로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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